
우선 저는 양평이라는 곳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양평은 도시이기도 하고 시골이기도 하며, 서울 사람들에게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

입니다.

서울사람들이 먹는 물 땜에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에 제한이 잇고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지향하고 잇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소도시로서 그다지 개성있는 도시로 부각되지는 않지만 서울에서 가까워 많

은 관관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가 아니라 그 주변의 산들과 강을 구경하고 강가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간

혹 미술관구경을 하기도 하지요.

저는 이 세가지의 특성을 잘 살리는 프로젝트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 농촌, 관광

정원은 도시 주택의 작은 마당이나 아파트의 작은 베란다, 화분이 될 수 있고, 농가 마당의

텃밭이 될 수도 있고, 잘 가꿔진 이국적 정원이나, 야생화정원등-전문적인 정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정원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주민참여의 정원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한곳에 장소를 정해두고 만드는 것이 아닌 모든 주민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자가 원하는 곳에 정원을 꾸미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지구입양프로젝트 처럼, 도시의 구탱이 빈 땅이나 골목구석의 빈 땅, 그리고 밭

사이

의 버려진 공간등등 양평이라는 지역 전체-도시와 시골, 길가등등을 장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물론 사용허가등은 구청에서 도와주어야 할 사항이고..

독일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깨끗함과 함께 창문마다 늘어진 아름다운 꽃들을 보셨을 겁니

다. 히틀러가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모든 창문 틀위에 화초를 가꾸게 했다는 데서 시작

했다는 창가의 꽃가꾸기는 독일 어느 도시를 가던 참 아름다운 볼거리 중의 하나죠.



물론 정원의 경우도 무척 정성을 들여 가꿉니다.

참고로 독일의 공동주택에서는 세탁물을 밖에서 보이도록 널지 못합니다. 보기 싫다는 것이

죠.

바로 이런 작은 꾸미기가 도시를, 생활공간을 아름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댁에 가면 할아버지께서 가꾸시는 작지만 예쁜 정원이 잇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백일홍, 과꽃들에 가금 쑥부쟁이까지 마당에 옮겨심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었

지요. 그 곳의 식물들은 각각의 정원마다 다른 표정과 향기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장점은

-주민들이 직접 예술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 즐거움과 성과도 직접 누리며, 

-더 나아가서 지역의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높여

관광객들이 음식점과 자연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곳을 흥미잇게 돌아 볼 수

있게 하며, 또 오고 싶은 곳으로 기억에 남게하여

-전체적인 관광수입도 증가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의 역할은 이러한 각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

을 경우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좀 큰 조형물을 제작하는 방법-예를 들면 제프쿤스의 강아지같은 작품으로 전체 행사의

상징물이 될 수도 잇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요.-으로 참여할 수 잇고

*그 외 자신의 작품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의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참여도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장소를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정원용 화훼에 관한 원예전문지식도 제공해야 할뿐더러 실제

로 씨앗과 싹,필요한 재료들을 나눠주는 행사도 열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어떤 곳의

정원에 어떤 꽃이 만개했다는 등의 홍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성취욕을 이끌 장치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기간(일년 정도)를 두고 관람객들의 인기투표를 해서 최고 인기 정원을 선정

하여 상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헌 주민들 이외에 외지인들도 주말정원처럼 한 곳에 정원을 조성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

도록 하면 더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